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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평가

연구관련사업

1. 국내요원 훈련 사업

1962년 가족계획 사업이 국책으로 추진된 이후 수많은 요원들이 채용되어 소정의 훈련을 거쳐 가족계획 사업의 일

선에서 일하여 왔다. 사업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온 이면에는 사업 일선에

서 일해 온 요원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불굴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한 사업에서 훌륭하고 유능한 요원을 얻는

다는 것은 그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과거 10여 년 간 가족계획 요원들의 국내 훈련은 보건사

회부 주관 하에 국립보건 연구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및 각 시 · 도 등에 위임 실시하게 되었으나 국립가족계획연구

소가 1970년 7월 20일 개소됨에 따라 가족계획 요원의 훈련을 당연구소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그 간 짧은 기간이나

마 440여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가족계획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원들의 훈련을 위해서, 당 연구소는 과학적이

고 기술적인 훈련 및 훈련생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에 그 목표를 두었다. 그리하여 훈련 방법의 개선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채택 및 시청각 교재를 통한 시범을 위주로 하여 교육 훈련을 시키고, 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여 

훈련생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외에, 세탁소 · 오락실 · 도서실을 설치하여 훈련생이 오직 교육에

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 사업의 요원으로서 결함이 없도록 필수 과목에 중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

선에서 활동함에 있어 배운 교육을 일선 실무와 직결시키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업무에 자신을 가져 손색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였다.

2. 외국인 훈련사업

외국인 훈련 사업은 국제 친선 및 국위의 선양 등 다 목적적 사업으로서 연구소가 발족한 후 5개월 간에 비교적 많

은 실적을 올렸다. 주로 동남아시아 각국들로부터 그 나라의 가족계획에 관계하는 각층의 사람들이 당 연구소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당 연구소의 외국인 훈련 과정은 1주, 2주, 3주, 4주, 8주 및 12주 과정을 두어 훈련생들이 계획

된 과정을 이수토록 하였다. 대부분의 훈련생이 1주 또는 2주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주 과정과 2주 과정은 교과 

내용이 같고 다만 2주 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사업 견학 실습이 더 많은 것이 차이점이었다. 이에 비해 3주 및 4주 

과정이나 8주 및 12주 과정 등은 그 과정의 기간이 길수록 보다 세분된 교과과정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을 받은 외국인 총수는 69명이며, 이 외에 당 연구소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주최 

아시아치역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34명을 합하면 도합 103명이다.

2. 훈련 과정은 2주 또는 2주 미만, 2주 및 3주 과정으로 각각 실시되었고, 모두가 15개 팀이었다.

3. 각 과정별 수료 인원은 1주 또는 2주 미만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2주 과정으로 27명이며 8주 과정은 단 

2 명이었다.

4. 지원별 훈련생수는 미 국제개발처가 으뜸으로서 30명이고, 다음이 미 인구협회로서 22명, 말레이시아 정부가 7

명, 동서 문화교류센터(미국무상 지원)가 5명, 그리고 정부 초청이 2명이며, 개별 참여자가 2 명이다. 정부 초청은 

대외 기술 공여 계획에 의한 것이며 멀리 아프리카의 케냐국에서도 왔다.

5. 국가별 훈련생 수는 태국이 19명으로 으뜸이고 월남 15명, 말레이시아 8명, 네팔 7명, 필리핀 6명, 자유 중국과 

인도가 각각 5명, 케냐 2명, 가나 1명의 순위이다.

6. 훈련생의 성별 인원수는 68명 중 남자가 47명, 여자가 27명이며, 기능별로 보면 의사가 36명, 간호원이 18명, 

기타가 13명이다.

7. 기타 훈련생의 인적 사항 구분은 공무원과 비 공무원,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층과 말단 일선 가족계획 계몽원 임

상 요원과 행정 요원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